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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정현 신부님과 함께 하는 평화의 촛불 (10/31 - 11/6, 광화문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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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를 향해

평화의 촛불을 들어요!
�

10/31(화) - 11/6(월) 매일 저녁 7시

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 문정현 신부님 서각기도 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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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평화’의�나라를�간구하며�광화문으로�갑니다
�

문정현�신부
�
나는�왜�남쪽�끝�상처받은�강정마을을�떠나�다시�미국�대사관�앞�광화문광장�한복판으로�찾아왔
는가?�전쟁의�위협이�그늘진�어두운�세상에서�평화가�찾아오기를�간절히�바라는�기도를�바치기
위해서입니다.�나는�최근에�일어나고�있는�한반도�전쟁�위기를�접하면서�무기력한�자신과�우리
의�위태로운�처지를�바라보면서�숱한�밤을�지새워야�했습니다.
�
전쟁은�모든�생명을�죽이는�가장�끔찍한�폭력입니다.�그런데�7500만명이�살아가는�이�한반도
에�상상하기조차�힘든�‘전쟁’이라는�말이�서슴없이�회자되고�있습니다.�도대체�이�나라의�주권은
어디에�있습니까?�미국의�패권을�위해�전쟁�위협이�높아지는�것을�보면서�치욕이�몸을�파고들
어오는�참담함을�금할�수�없었습니다.�그래서�사방이�검은�어둠�속이지만�순간의�빛이라도�포기
할�수�없다는�절박한�마음으로�보따리를�싸�강정을�떠나게�되었습니다.�팔십이�넘은�몸뚱이라
어쩌면�이�자리가�내�삶에서�마지막�상경일지도�모른다는�서글픈�마음이�들기도�합니다.�그러나
생명평화의�길은�나의�신앙이기에�죽는�순간까지�포기할�수�없습니다.
�
돌아보면�교회의�한�사제로�50년�넘게�살아오기도�한�내�삶의�처음과�끝은�가난하고�억압받는
이들과�함께�‘평화’를�찾는�길이었습니다.�약�20여년�전�미�대사관이�보이는�광화문광장에서�불
평등한�소파�개정을�위한�운동을�시작했던�기억이�납니다.�비가�오나�눈이�오나�경찰의�폭력에
저항하며�시작된�소파�개정의�뜻은�근본적으로�이루어지지�않았으며�여전히�불평등한�조약으로
남아�있습니다.�이후�매향리�미군사격장�폐쇄�운동,�그리고�다시�아름다운�대추리를�평화마을로
지키고자�싸워야�했습니다.
�
지금은�미국의�동북아�패권�전략과�연계되어�미군�이지스함이�드나드는�강정�해군기지�건설에
맞서�강정�주민으로�살아가고�있습니다.�그�모든�평화의�길을�걸으며�나는�미국이라는�나라가
우리에게�원하는�게�과연�무엇인가를�깨닫게�되었습니다.�평택,�강정,�성주의�군사기지는�서로
다른�각�지역의�문제가�아니라�미국의�한반도�지배�전략에�의해�준비된�오래된�기획이었습니다.
평택(육·공군)과�강정(해군)과�성주(MD�미사일)는�미국의�아시아�군사전략을�강화하기�위한
하나의�퍼즐로�완성되었으며�이제�한반도�평화를�위협하는�대표적인�군사기지가�되었습니다.
�
그러나�지금까지�국민의�평화를�지켜야�할�‘국가’는�미국에�대한�자주권을�지키지�못하였습니다.
오히려�국가�안보라는�이유로�일방적으로�결정하고�강행하면서,�저항하는�주민들에게는�국가폭
력을�행사하기�일쑤였습니다.�이런�과정에서�대한민국은�‘평화’가�존재하지�않는�비정상적인�나
라로�더욱�굳어져가고�있다는�것을�알게�되었습니다.
�
11월7일�한반도에서�전쟁을�불사하겠다는�트럼프�대통령이�한국을�방문합니다.�전쟁으로�국민
의�생존을�위협하는�한-미�동맹보다�더�중요한�것은�우리의�평화입니다.�전쟁을�부추기는�상대
에게�주권을�무시당하며�끌려다니는�것을�반대합니다.
�
다시�한번�‘헌법�제1조’를�되새깁니다.�‘대한민국의�주권은�국민에게�있고,�모든�권력은�국민으
로부터�나온다.’�지난겨울,�촛불을�들고�외쳤던�우리의�갈망입니다.�지금�평화가�풍전등화에�놓
여�있습니다.�평화는�힘으로�만들어지는�것이�아니라�국민주권을�지키려는�우리의�연대로�가능
합니다.�저는�온몸으로�반전평화의�기도를�바칠�것입니다.�다시�광화문광장에서�만납시다.
�
평화를�얻으려면�내가�스스로�평화의�도구가�되어야�합니다.�광화문광장에서�우리가�함께�드는
반전평화의�환한�촛불이�온�세상의�평화를�지키는�빛으로�퍼져가기를�간절히�소망합니다.
�

한겨레에서�보기�>>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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